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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유제품 소비동향과 
소비확대사업 *

   
    김  원  태

1. 머리말

　캐나다 낙농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국외 수입을 제한하는 한편, 국내 원유 생산

량을 국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원유 공급 관리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008~2009년의 국제 유제품 가격 폭락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아 해외 유

제품 가격의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 미국의 낙농가와 유가공업체가 많은 경영상  

애로사항을 겪은 반면, 캐나다의 생산자는 엄격한 공급관리제도에 의해 안정된 경

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캐나다의 낙농 현황을 살펴보고 캐나다의 우유와 유제품 소비 동향 

및 정부와 생산자단체의 우유와 유제품 소비확대사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캐나다의 낙농현황

원유 생산 개요

　캐나다의 국토면적은 러시아에 이어 세계 제 2위인 998만㎢로 우리나라보다 100

* 본 내용은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 및 CDC(Canada Dairy Commission; 캐나다 낙농위원회), 캐나

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원태 연구원이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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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나 넓은 광대한 국토를 갖고 있으며, 10개 주와 3개의 준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러나 국토의 대부분이 툰드라 지대에 속하기 때문에 국민의 80%는 남부지역인 미

국 국경선으로부터 200km이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광활한 토지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인구는 약 3,400만 명으로 우리나라의 70% 

수준이며, 인구의 70%가 수도인 오타와와 대도시인 토론토, 몬트리올 등에 집중되

어 있다.

　2009년 8월 1일 기준 낙농가수는 1만 3,214호로 2008년(1만 3,587호)보다 2.7% 감

소하였다. 낙농가수는 소규모 농가의 탈농이 지속되어 1999년의 2만호에서 약 40%

가 감소하였다. 

　주별 낙농가 분포는 퀘벡(Quebec)주와 온타리오(Ontario)주 등 동부지역 2개주에 

캐나다 낙농가의 81.2%가 집중되어 있다. 더욱이 퀘벡(Quebec)주는 캐나다 낙농가

의 49.1%가 분포하고 있는 캐나다 최고의 낙농 주산지이다.

　젖소 사육두수는 장기적으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10년 1월 1일 기준 

젖소 사육두수는 98만 1천 마리로 전년과 비슷하지만 1999년의 115만 7천 마리보

다는 15.2% 감소하였다.

그림 1  낙농가수와 호당 원유 생산량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90/91 '91/92 '92/93 '93/94 '94/95 '95/96 '96/97 '97/98 '98/99 '99/00 '00/01 '01/02 '02/03 '03/04 '04/05 '05/06 '06/07 '07/08 '08/09 '09/10

농가수(호) 호당생산량(톤)

자료: CDC 

　주별 사육두수 분포를 살펴보면 퀘벡(Quebec)주와 온타리오(Ontario)주 등 동부지

역 2개주에 캐나다 젖소 사육두수의 69.8%가 집중되어 있지만, 낙농가수 비중보다

는 작다. 이는 캐나다의 낙농가 가구당 젖소 사육두수가 72마리인데 비해 퀘벡

(Quebec)주의 가구당 사육두수는 56마리로 캐나다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다. 퀘벡

(Quebec)주는 광대한 토지를 바탕으로 대규모 낙농 경영이 가능한 서부지역의 앨버

2009년 기준 낙농가

수는 1만 3,214호로 

전년대비 2.7% 감소

하였으며, 젖소 사육

두수는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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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Alberta)주, 브리티시 콜롬비아(British Columbia)주 등과는 달리 소규모 가족 경영

체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이들의 시설능력을 고려하여 소규모로 젖소를 사육하

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겸업농가가 많은 것도 소규모 경영형태

가 존속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그러나 100두 이상 사육하는 규모화된 생산자가 가

장 많은 지역 역시 퀘벡(Quebec)주이며, 규모화 역시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도(8월~2009년 7월)의 원유 출하량은 782만 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1% 감

소하였다. 그러나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1980년도의 750만 톤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지만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젖소의 두당 산유

량 증가추세가 사육두수 감소추세를 미세하나마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두당 평균 

산유량은 1990/91년도의 5,624kg에서 2008/09년도의 7,998kg으로 42.2%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2008년 기준 8,567kg의 93.4% 수준까지 접근하였다.

그림 2  원유 생산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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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DC 

　2008년도에 생산된 원유의 용도별 사용형태를 보면 시유용 304만 톤, 유제품 가

공용 476만 톤으로 음용/가공 비율이 39%：61%로 구성되어 원유 생산량의 70% 

이상을 시유용으로 사용하는 우리나라와는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하여 퀘벡(Quebec)주와 온타리오(Ontario)주 등 동부지역 2개 주에서 음용유의 60% 

이상, 가공용 원유의 75% 이상이 처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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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주별 원유 생산량 비율

자료：CDC 

수출입 동향

　원유공급관리제도에 의해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함과 동시에 국내 수요를 

고려하여 원유가 생산되기 때문에 유제품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유지방에 비해 수요가 적어 항상 잉여가 발생하는 무지고형분(탈지분유)

은 국제 가격 수준에서 계획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가격보다 저렴

한 국제 가격으로 수출하기 위한 원유의 생산량이 증가하면 생산자의 조수입이 감

소한다. 다만, 국내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은 보조금에 의한 수출로 

인정되기 때문에 WTO협정에 의해 탈지분유의 수출량은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다.

　2000년을 기점으로 캐나다의 유제품 무역수지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탈지분

유의 수출은 상한선으로 제한되고 있는 반면 캐나다 달러의 강세로 유제품 수입이 

증가하도록 무역환경이 변화하였다.

그림 4  유제품 수출입액 추이

  자료：Statistics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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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유제품 수출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치즈로서 수출액의 

27.3%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뒤를 아이스크림 25.9%, 유장제품 12.5%, 유제품조제

품 11.9%, 탈지분유 10.7%의 순으로 수출되고 있다. 주요 수출대상국은 중동지역

이 전체의 35%를 차지하며 EU를 제외한 유럽 23.1%, 아시아 15.2%, EU 11.3% 등

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5  유제품의 종류별 수출액 비율 

자료：Statistics Canada 

　한편, 유제품의 수입을 보면 치즈가 가장 많은 44%, 그 다음으로 유단백제품 

16%, 카제인 11%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6  유제품의 종류별 수입액 비율 

자료：Statistics Canada 

　

  캐나다 낙농제품의 수출품목 가운데 특징적인 것으로 젖소, 정액, 수정란 등 유

전자원의 수출이다. 2009년 유제품 수출액은 2억 3천만 캐나다 달러(약 2,59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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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캐나다 달러=1,126원)인데 비해 이들 유전자원 수출액은 9,900만 캐나다 달러(약 

1,115억 원)로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 참고로 2008년 유전자원 수출액은 약 1억 

8천만 캐나다 달러(약 2,020억 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09년 수

출액의 1.8배 수준이었다. 2009년의 최대 수출대상국은 미국으로 전체의 30.8%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러시아 13.5%, 네덜란드 6.7% 순이다. 

그림 7  유전자원의 수출액 추이 

 

자료：Statistics Canada 

3. 캐나다의 낙농 제도

원유 공급 관리

  캐나다의 원유공급관리정책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의 핵심적인 정책수단이 있다. 

첫째는 가공 원료유의 가격 지지, 둘째는 원유의 공급 관리, 셋째는 관세할당제도

에 의한 유제품 수입규제이다. 원유 가격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포함한 시

장 공급량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캐나다의 낙농 제도는 국내 수요를 예측하여 

이에 알맞은 수준의 원유를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원유의 공급 관리 목적은 유제품의 국내 수요, 계획적 수출을 위해 필요한 가공 

원료유가 부족하거나 초과되지 않도록 생산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캐나다는 원유

의 수급 불안정과 낙농 관계자간의 극심해져가는 수입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해 

1970년대 초반에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캐나다의 원유 공급 관리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합의에 기초하여 수립된 전

국 원유 출하 계획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그 운영은 캐나다 원유 공급 관리위원

회(Canadian Milk Supply Management Committee; CMSMC)가 담당하고 있다. CMS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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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 주의 생산자 및 주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고 소비자, 유가공업체 관계

자 및 전국 원유 생산자 단체 대표가 구성원으로 참가하고 있으나 이들은 투표권

을 행사하지 않는다. 

　CMSMC는 매년 8월 당해 낙농연도(Dairy year, 8월 1일∼7월 31일)의 가공 원료유 

전국 생산 목표인 가공원유 할당량(Market Sharing Quota; MSQ)을 설정한다. MSQ는 

수요의 변동에 대응하여 수정이 가능하도록 항상 모니터링 되고 있으며, CMSMC는 

2개월마다 MSQ를 조정할 수 있다. 

원유 공급 관리 제도의 운용 실태

　원유 공급 관리 제도의 운용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분담하고 있다. 원유의 지

역내 거래에 대해서는 주 정부가 소관하고 지역간 거래 및 국제 무역은 연방 정부

의 소관 사항이다. 캐나다는 국토가 매우 넓어 기본적으로 음용을 위한 원유의 주 

경계를 넘는 수송이 곤란하기 때문에 음용유의 공급 관리는 주 정부가, 가공 원료

유의 공급 관리는 연방 정부가 담당하는 구조가 되었다. 

　이 가운데 음용유는 주 정부에 의해 법적 권한을 부여 받은 주 정부 기관인 원유

위원회(Milk Commission; MC), 생산자로 구성된 원유 수급조정위원회(Milk Marketing 

Board; MMB)1) 또는 양자에 의해 운영되며(이하 MMB 등), 각 주 마다 그 운영 주체

가 다르다. 가공 원료유는 연방 정부 관계 기관인 캐나다 낙농 위원회(Canadian 

Dairy Commission; CDC)2)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렇지만 CDC는 개별 농가의 가

공 원료유 출하 할당을 주 정부에 위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 정부의 실질적인 

역할은 주내의 음용유 가격 결정과 가공 원료유를 포함한 원유 공급량(쿼터) 관리

라고 할 수 있다.

　MMB 등은 개별 낙농가의 원유 공급량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모든 원유 생

산자에게 라이선스를 발행하고 있다. 또한 전국 원유 출하 계획에 근거하여 해당 

주의 음용유 쿼터를 설정하고 이를 개별 생산자에게 할당함과 동시에 주에 배분된 

가공 원료유의 MSQ를 개별 생산자에게 할당하고 있다. 더욱이 MMB 등은 낙농가

가 생산한 모든 원유를 일괄적으로 구입하여 이를 개별 유가공업체에게 판매하는 

일원 집하 다원 판매를 수행하고 있다. 

　캐나다 원유 공급 관리 제도의 특징으로 개별 생산자 사이의 쿼터 매매가 있는

데, 동일 주내의 낙농가는 MMB 등의 중개로 낙농가간 쿼터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1) MMB는 각 주의 낙농가로 구성되며 각 주의 원유수급과 집유업무를 낙농가와 정부로부터 위임

받아 생산된 원유의 집유 및 유가공업체 판매, 생산자 원유가격의 결정 및 유대 정산, 생산량 할

당 및 거래관리, 초과과징금 징수, 소비촉진 및 홍보활동, 낙농지도, 경영지도, 유방염 예방지도, 

낙농정보의 관리 및 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 1966년에 제정된 캐나다 낙농위원회 설치법을 근거로 농림부 장관이 임명하는 낙농가, 유가공업

체, 정부의 대표 3인으로 구성되며 정부를 대리하여 낙농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공식기구

원유의 지역내 거래

에 대해서는 주 정부

가 소관하고 지역간 

거래 및 국제무역은 

연방정부의 소관사

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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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3) 거래 방법은 주식 거래와 같이 공개시장에서 쿼터를 매도하고자 하는 생산

자와 구매하고자 하는 생산자가 희망 수량과 희망 가격을 협상하여 매매가 성립되

는 구조이다.

　1쿼터란 유지방 1kg을 생산할 수 있는 1일 원유 생산량으로 정의되어 있다. 2008

년 원유 평균 유지방은 3.8%이므로, 1일 원유 생산량은 1kg÷0.038=26.3kg이고 이

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26.3kg×305일=8,022kg이 되어, 착유우 1마리의 원유 생산량

을 약간 상회하게 된다. 따라서 1쿼터는 착유우 1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2007/08년도 평균 1쿼터 가격은 2만 8,205캐나다 달러(약 3,178만 원)였

다. 캐나다 낙농 생산자의 평균 사육두수가 72마리이므로 72마리의 젖소를 사육하

기 위해 구입하여야 하는 쿼터는 72×2만 8,205=203만 760 캐나다 달러(약 22억 9

천만 원)가 된다. 즉, 사육 규모 72마리로 낙농산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22억 

9천만에 대한 쿼터를 구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낙농업 신규 참여에 커다란 장벽이 

되고 있다. 그러나 72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낙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탈농·이농 등

으로 쿼터를 매각하게 되면 22억 9천만 원을 받을 수 있어 퇴직금으로는 매우 큰 

액수라 할 수 있다.

유제품 지지 가격

　CDC는 매년 12월 중순 생산자와 유가공업체 등 관계자의 조언, CDC의 생산비 

조사 결과, 시장조건, 낙농산업 환경 변화 및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다음 해 2월 

1일부터 적용되는 유제품 지지가격을 설정하고 있다. 지지가격은 물가 등의 변동

이 있을 경우 재검토를 하게 되어 있어, 2008년에는 사료 곡물과 국제 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9월부터 지지가격을 재설정하였다.

　유제품 지지가격은 원유 생산자가 생산한 가공 원료유에 가공업자의 추정 마진 

등을 더하여 버터 및 탈지분유 등을 대상으로 설정된다. 생산비 조사대상 농가 선

정은 각 주의 1호당 평균 원유 생산량을 계산한 뒤, 평균치의 60% 이하 생산 농가

와 생산비용이 비합리적으로 높은 30% 가량의 비효율적 생산자를 제외하고 있다. 

CDC 조사 결과 2008년 원유 100kg당 생산비는 68.47달러(약 7만 7,400원)이다.

　CDC가 정하는 유제품의 지지 가격은 유제품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CDC의 수매

가격이 되는 것 이외에도 계절적 요인에 의한 수급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CDC

가 실시하는 유제품 매매프로그램에도 적용되고 있다. CDC는 매년 구입한 유제품

의 대부분을 판매하고 있지만, 버터는 적정 재고수준으로 여겨지는 1만 2천 톤을 

목표로 재고를 조절하고 있다.

3) 쿼터 거래는 MMB 산하 쿼터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지며 거래의 최소단위는 음용유 10ℓ, 가공유 

3톤으로 1일 5톤 이상 쿼터를 보유한 농가는 추가 매입이 금지됨. 가족간 양도는 양도세가 면제

되며, 목장매도에 의한 양도와 농가간 쿼터 거래는 양도세 15%를 MMB가 회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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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원유 100kg당 생산비 

단위: 달러

현금지출 자본비용
구입사료비 11.27 지불이자 3.35
종부비 2.66 건물감가상각비 1.79
운송비 등 4.87 기계설비감가상각비 3.00
기계수선비 1.81 젖소보상비 7.82
연료비 1.66 자본이익율 2.93
간접노동비 1.91 직접노동비 11.83
비료·제초제 1.32 관리비 3.42
종자대 0.72

- -

기타재료비 2.83
토지건물수선 1.74
자산세·보험료 1.50
광열통신비 1.21
고용노동비 2.08
기타공제 -1.25

합 계 68.47

자료：CDC 

원유의 발송지별 유가

　원유는 용도별로 5단계로 구분할 수 있고 이를 세분하면 18개로 분류할 수 있다.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집유한 MMB등은 유제품 제조업체에게 18개로 세분된 가

격으로 원유를 판매한다. 용도별 분류를 보면 대분류 [1]은 음용유 및 크림으로 유

가 산출 계산식에 의해 각 주에서 산출된다. [2~4]는 가공 원료유로 CDC의 지지가

격을 참고로 각 주에서 산출된다. [5]는 그 외로 특별 프로그램이나 수출용 등의 유

가가 되고 있다.

표 2  원유의 용도별 분류표 

구분 제품 구분 제품

1

(a) 음용유

4

(a) 버터, 탈지분유 등 
(b) 크림 (a)1 기능성유음료 등

(b)ⅱ 크림(유지방 32% 이상) (b)
(c) 음용유 등(신제품개발) (c) 유제품(신제품개발)
(d) 음용유 등(3개 지역에서 생산) (d) 재고 등

2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사워(sour)크림 등
(m) 국내 잉여유

5

(a) 가공용 치즈(SMCPP)

3
(a) 치즈 (b) 가공용 기타유제품(SMCPP)

(b) 체더치즈, 크림치즈 등
(c) 제과제조용유제품(SMCPP)
(d) 수출용 등

자료：CDC 

　

낙농가가 생산한 원

유를 집유한 MMB등

은 유제품 제조업체

에게 18개로 세분된 

가격으로 원류를 판

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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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대금은 공동출자형태로 평균화되어 개별 생산자에게 지불된다. 원유 대금은 

기존의 주 단위에서 광역 단위로의 합병이 진행됨에 따라 현재는 동부 5주(P5: 

Eastern All Milk Pooling 5)와 서부 4주(WMP: West Milk Pooling)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다. 1996년 8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P5는 온타리오(Ontario)주, 퀘벡(Quebec)주, 뉴

브런즈윅(New Brunswick)주, 노바스코시아(Nova Scotia)주, 프린스에드워드(Prince 

Edward Island)의 5주로 구성되며, WMP에는 매니토바(Manitoba)주, 서스캐처원

(Saskatchewan)주, 앨버트(Albert)주,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가 참가하고 

있다.

　광역화는 각 주의 기준과 규칙의 통일이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P5와 WMP는 위

생 기준, 원유의 용도별 분류 기준, 성분 등에 근거한 원유 가격 결정 방법, 쿼터의 

관리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P5는 쿼터의 주간 거래와 더불어 수송비와 판촉비를 공동출자로 평균화하는 등 

WMP와 비교하여 많은 부분에서 통일화를 진행하고 있다. 덧붙여 현재 뉴펀들랜

드(Newfoundland)주가 P5에 참가 의향을 나타내고 있다. P5와 WMP는 연 2회의 업

무협의회를 실시하여 유가 산출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교환하고 있으며, 이 

협의회의 결과 온타리오(Ontario)주에서 사용되던 음용유 유가 산출 계산식을 2010

년 2월부터 2년간 전국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한편, 생산자가 수취하는 원유 대금은 원유 성분이나 세균수 등에 의해서 인센

티브를 부여(증액)하거나 디스카운트(감액)하고 있다.

유제품의 수입규제

　캐나다의 낙농 제도는 유제품의 국내 수요를 국내 생산으로 조달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유제품의 수입을 규제하지 않을 수 없지만 1995년의 UR협

정 이후 국경 조치로서 그 당시까지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이용되었던 양적 규제 

조치가 관세 할당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과거의 수입 실적 상당량까지는 낮은 관

세율이 적용되지만 그 수준을 초과하는 수입량은 200~300%의 높은 2차 세율을 적

용하고 있다. 이러한 2차 세율은 UR협정 실시 기간인 6년간 15% 삭감되었다. 

유제품 수출 프로그램(IREP와 SMCPP)

　캐나다의 낙농산업은 국내 수요를 전제로 한 원유 생산체제이고 국제 경쟁력 역

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유제품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캐

나다의 유제품 수출은 IREP(Import for Re-Export Program)에 의해 증가하고 있다. 

IREP는 유제품을 수출할 의향이 있는 유업체가 낮은 가격의 수입 우유 및 유제품

을 원료로 하여 상품을 제조한 뒤 수출하는 제도이다. IREP에 의해 수입된 우유 및 

유제품은 캐나다 전체 수입 우유 및 유제품의 약 25%를 점유하고 있지만 제조된 

캐나다의 유제품 수

출은 IREP와 

SMCPP에 의해 증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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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은 전량 수출되고 국내 시장에는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원유 공급 관리 제도

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 외에 CDC의 SMCPP(Special Milk Class Permit Program)가 있다. SMCPP는 미국산 

수입 유제품에 대항할 수 있는 원유가격으로 유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수입품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국제 경쟁력 ―적어도 미국에 대해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수출 프로그램으로도 적용되고 있다. SMCPP

용 원유가격을 살펴보면, 치즈용은 미국의 classⅢ(치즈 전용), 치즈용 이외는 미국

의 classⅣ(버터·탈지분유 전용)의 원유가격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제과용 유제품은 

주요 유제품 수출국의 원유가격을 참고하고 있다. 미국의 원유가격보다 국제 가격

이 낮은 현재 상태로는 IREP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2008/09년도의 SMCPP 

이용은 전년도보다 6.9% 낮은 원유 환산 65.6만 톤에 머물렀다. SMCPP는 캐나다산 

원유를 사용한 유제품 등 제조프로그램이기도 하기 때문에 캐나다산 원유의 소비 

확대 대책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4. 우유 및 유제품 소비 동향과 소비 확대 대책

우유 및 유제품 소비 동향

(1) 우유의 소매 동향

　캐나다의 음용우유 판매 형태 중 특징적인 것은 비닐 봉투들이 우유를 들 수 있

다. 정확히는 캐나다 동부에서 볼 수 있는 용기 형태이지만 음용우유의 약 70%가 

동부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비닐 봉투들이 우유는 캐나다를 대표하는 우유 용

기라고 할 수 있다. 비닐 봉투들이 우유의 용량은 4ℓ이며, 안에는 3개의 투명한 

비닐 봉투에 담긴 우유가 들어 있어 이것을 그대로 물 주전자에 넣어 한쪽 구석을 

잘라 사용한다. 비닐 봉투들이 우유는 4ℓ용만 존재하고 그 밖에 2ℓ들이 종이 팩, 

1ℓ 또는 500㎖의 플라스틱 병 등이 있다. 비닐 봉투들이 용기는 우유 소비량이 많

은 가족 세대가 주 소비층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4ℓ의 거대한 양과 저렴한 가격, 

3개로 구분되어 있어 보관이 편리하고 차례로 개봉할 수 있어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소비자에게 환영받고 있다. 이 4ℓ들이 우유는 5.49달러(약 

6,200원)에 판매되고 있다.

　한편, 캐나다 서부에서는 4ℓ의 비닐 봉투들이 우유가 판매되지 않는 대신 동부

에서는 볼 수 없는 4ℓ의 플라스틱 용기 우유가 판매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대표

적인 용기인 1갤런(3.87ℓ)의 플라스틱 용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덧붙여서 캐

나다는 미국과 달리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ℓ로 표시되고 있다.

　또한 우유를 대량으로 소비하지 않는 2∼3인의 소규모 세대는 2ℓ, 1ℓ의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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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 우유를 구입하고 있다.

그림 1  캐나다의 대표적인 우유 용기

4ℓ 들이 비닐봉투 우유 1.3 ℓ 투명비닐봉투 우유

 

비닐우유 사용 예시 4ℓ 플라스틱 우유용기 

(2) 우유의 종류

　캐나다는 유지방 3.25%의 일반우유, 2% 우유, 1% 우유, 무지방 우유 등 4종류의 

우유가 판매되고 있다. 일반우유는 전지우유(Whole Milk) 또는 균질우유(Homogenized 

Milk)로 표시되지만, 유지방분은 3.25%로 조정된 것이 대부분이며, 성분을 조정하

지 않은 우유는 거의 볼 수 없다. 이들 4종류를 합한 판매량은 10년 동안 거의 정

체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그 구성은 다소 차이가 있다. 소비자의 저지방우유 선호

에 의해 일반우유보다 유지방이 낮은 1% 우유와 무지방 우유의 생산이 증가하는 

한편, 일반우유와 2% 우유의 생산은 감소하고 있다. 일반우유의 생산은 20년 동안 

약 60% 감소하였고 유지방 2% 우유도 약 40% 감소하였다. 그러나 판매량이 가장 

캐나다는 유지방 

3.25%의 일반우유, 

2% 우유, 1% 우유, 

무지방 우유 등 4종

류의 우유가 판매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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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것은 2% 우유로 약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1% 우유(약 

24%), 일반우유(약 15%), 무지방 우유(약 12%) 순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저지방우유로 선호가 이동

하고 있다.

그림 10  종류별 우유 생산량 

 

자료：Statistics Canada 

(3) 소비 동향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음용우유의 판매량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캐

나다의 1인당 음용우유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다. 이는 두유나 미네랄워터 등과의 

경쟁, 최근 캐나다인으로 유입되고 있는 아시아계가 대부분 우유 소비량이 적은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캐나다의 2006년 1인당 우유의 소비량은 83.4ℓ이며, 우리나라의 2006년 1인당 

소비량 63.6ℓ와 비교하면 훨씬 많지만 호주(113.2ℓ)와 EU(90.2ℓ)보다 적고 미국

(81.2ℓ)과 비슷한 수준이다.

  유기농 우유는 음용우유 생산량의 3% 미만을 점유하고 있지만 앞으로 수요 확

대가 기대되고 있다. 2008/09년도 유기농 우유 생산량은 전년도보다 17.6% 증가하

는 등 2000/01년도와 비교하여 7.3배나 증가하였다. 음용우유에서 7.0%의 비중을 

차지하는 초콜릿 우유 판매량은 2004∼2009년의 6년 동안 12.2% 증가하였다. 음용

우유 중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1% 우유가 동시기에 6.7% 성장한 것

과 비교하면 초콜릿 우유는 2배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1인당 음용우

유의 소비량은 두유

나 미네랄 워터 등과

의 경쟁으로 감소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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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1인당 우유 소비량 추이

 자료：Statistics Canada 

그림 11  초콜릿 우유와 유기 우유 생산량 

자료：Statistics of the Canadian Dairy Industry

 

① 크림

　크림의 소비는 2000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경기불황의 

여파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하였으나 2009년에는 조금 만회했다. 종류별(유지방 

5~10%, 15~18%, 32~35%, 사워(sour)크림의 4분류)로 살펴보면 커피에 넣는 유지

방 15~18%와 생크림인 유지방 32~35%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사워(sour)

크림의 감소가 전체 크림 소비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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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종류별 크림 생산량

 

자료：Statistics Canada

② 버터

　버터의 1인당 소비량은 동물성지방을 기피하여 식물성지방인 마가린 등으로 소

비가 이동함에 따라 1988년 3.71kg에서 1997년 2.63kg으로 29% 감소하였다. 그러나 

1998년부터 2004년은 마가린에 포함된 트랜스 지방산이 암이나 혈관질환을 유발

한다는 건강 피해설과 버터의 풍미에 대한 재발견 등으로 다시 소비가 증가하였다. 

2005년 이후로는 버터 가격의 상승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13  1인당 버터 소비량 추이

 

자료：Statistics Canada

 

③ 요구르트

　요구르트의 1인당 소비량은 1998년부터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4)제품이 유행함에 따라 기능성 요구르트를 중심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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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적인 형태의 요구르트도 일정한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14  1인당 요구르트 소비량 추이

 

자료：Statistics Canada

 ④ 치즈

　치즈의 1인당 소비량은 일반치즈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5  1인당 치즈 소비량 추이

 자료：Statistics Canada

4) WHO와 FAO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적당한 양을 섭취하였을 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살아있는 

균”으로 정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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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의한 소비 확대 대책

　캐나다의 원유 생산정책은 국내 수요에 필요한 양을 생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

라서 낙농가의 소득은 원유와 유제품의 국내 수요가 유지되어야 안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 연방 정부 기관인 CDC와 생산자 단체인 캐나다 낙농 생산자 연맹

(Dairy Farmers of Canada; DFC)은 정부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 확대를 위해 노력

하고 있다.

　CDC는 버터나 탈지분유 등 국산 유제품을 사용한 상품 개발 등을 통해서 유제

품의 소비 증가를 유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탈지분유 등 무지고형분을 가

공 식품의 원료로 사용한 상품개발 프로그램, ② 미국 원유 가격 수준의 캐나다산 

원유를 원료로 사용한 유제품 등을 제조하는 특례유가프로그램(SMCPP), ③ 국내 

시장 판매용 신상품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공업체에게 유제품을 제공하는 프

로그램, ④ 국산 원유를 100% 사용한 아이스크림 제조에 대한 보조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생산자 단체에 의한 소비 확대 대책

　생산자 단체인 DFC는 각종 광고나 요리 콘테스트 등을 통해서 판매촉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DFC의 대표적인 소비 확대 대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캐나다산 원유 100%운동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캐나다 역시 소비자의 국산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그렇

지만 캐나다에 진출해 있는 유명 브랜드의 글로벌 식품 기업들이 시장에서 캐나다

산 유제품의 비중을 잠식하는 상황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산품을 소

비하고자 하는 보호주의적인 접근방식인 「캐나다산 원유 100% 운동」을 실시하

고 있다.

　이 운동은 세계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캐나다 역시 경기침체

로 유제품 소비가 감소하여 캐나다산 우유와 유제품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소비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2009년 3월에 시작되었다. 이웃나라인 미국의 우유와 유제

품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성장 촉진 호르몬(Rare Breeds Survival Trust; rBST)

을 사용하지 않는 등 국산의 신선함과 식품안전성을 강조하여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다. 

　캐나다산 원유를 100% 사용한 우유와 유제품에는 「캐나다산 원유 100%」 로

고가 표시된다. 현재 캐나다에는 30개 이상의 유가공업체에서 2,000개 이상의 유제

품이 「캐나다산 원유 100%」로고 표시대상이 되고 있다.

　아직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고품질의 국

생산자 단체인 DFC

는 각종 광고나 요리 

콘테스트 등을 통해

서 판매촉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CDC는 버터나 탈지

분유 등 국산 유제품

을 사용한 상품개발 

등을 통해서 유제품

의 소비 증가를 유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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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우유와 유제품을 소비하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가 강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모두 호평을 얻고 있다.

그림 16  「캐나다산 우유 100%」의 로고

(2) 초콜릿 우유 소비 확대 운동

　초콜릿 우유는 당질과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 스포츠 선수가 섭취하는

데 적격인 음료로서 영양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홍보되고 있다. 또, 초콜릿 우유를 

어린 시절에 섭취하게 되면, 그 후 우유 소비량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조사 결

과로 인해 향후 음용우유 소비 확대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 시사점

　우유와 유제품은 캐나다 국민에게 기본 식품으로 인식되고 있어 대부분의 캐나

다인은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그 결과, 캐나다 낙농가는 보조금이 없어

도 충분한 수입을 얻으며 안정된 경영을 유지하고 있다. 우유 1ℓ의 소매가격은 

1.37달러(1,553원)로 이웃나라인 미국의 0.93달러(1,041원)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

준으로 대부분의 캐나다 낙농가는 현재의 유가 수준에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캐나다의 낙농 경영은 엄격한 생산조정과 유제품의 수입 제한, 수매 

등을 통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관세를 철폐하고 자유로운 무역

을 주장하는 WTO체제 하에서 캐나다의 낙농제도는 어떻게든 변화를 요구받게 될 

것이다. 현재, 캐나다 정부가 모든 상품에 대한 완전한 관세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정(Trans 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의 

참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TPP 가입에는 현행 낙농제도가 커다란 장해요

인이 될 것은 자명하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캐나다의 낙농제도는 국내 수요 유지가 필수적이다. 그

캐나다의 초콜릿 우

유의 소비가 증가하

는 것은 가공시유 소

비량이 계속 감소하

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시사하는 바

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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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수요의 유지 및 확대는 우리나라도 중요한 공통의 과제이다. 캐나다의 초콜

릿 우유의 소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은 가공시유 소비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캐나다의 초콜릿 우유는 음

용우유로 분류되어 우유와 같은 classⅠ급의 가격을 받고 있다. 성분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유에 초콜릿이 가미되어 있을 뿐이므로 우유의 성분은 그대로 유지된

다. 또한 당질도 있기 때문에 스포츠 선수의 음료로서 최적이라고 홍보되고 있다. 

더욱이 어린 시절에 초콜릿 우유를 즐겨 마시면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 우유 소

비량이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는 우리에게도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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